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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With increasing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issues that can result from apparel and textile disposal, the recycling methods for discarded fashion products have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As the influential drivers of consumer purchasing and consuming behaviors,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involvement can play important roles in forming consumer attitudes toward apparel recyc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investigate consumer attitudes toward three different methods of apparel recycling including resale, reform, and donation, (2) examine the effects of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involvement on consumers’ apparel recycling attitudes, and (3) identify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s among fashion innovativeness, fashion involvement, and recycling attitudes. Using a web-based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81 Korean consumers who were in their 20s and 30s. Overall, both male and female consumers revealed the most favorable attitudes toward apparel recycling through donation, followed by reform, and resale.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 traits, such as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involvement, are important factors predicting male consumers’ apparel recycling behaviors. Those male consumers who perceive fashion as important were more interested in apparel recycling than those males who put low importance on fashion. Male fashion innovators were less likely to recycle their unused and old apparel items. Further studies identifying antecedents of female consumers’ attitudes toward apparel recycling ar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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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저가의 트렌디한 제품을 선보이는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최근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패션제품을 구매하고 있다(Ekstrom, 2014). 원자재의 해외 아웃소싱, 저가 노동을 보유한 지역에서의 생산시설 클러스트화, 신속한 대량유통체계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패션아이템과 스타일이 대량으로 저가에 유통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의류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렴하게 또는 충동적으로 구입된 패션제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처분되거나 사장의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제품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일회용의 목적으로 구입되는 경우가 많고(Morgan & Birtwistle, 2009), 유행에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단기간 착용을 목적으로 디자인되기 때문에(Gwilt & Rissanen, 2011), 사장의복량의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많이 구매하여, 짧게 보유하고, 쉽게 처분한다는 것이다(Watson & Yan, 2013).

      패션산업은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오염을 많이 야기하는 분야이다(Szokan, 2016).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션제품, 특히 의류제품의 처분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Lee & Lee, 2016).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e.g., Twiggy's Frock Exchange, UK BBC series; Public door-to-door pick-up services).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류제품 재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재활용 캠페인의 소비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일예로,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인 H&M은 소비자 사장의복 회수프로그램인 ‘Garment Collecting’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7,771톤에 달하는 의류제품을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회수하였다(H&M, 2018). 이는 티셔츠로 환산하였을 때 약 8,900만 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패션자원의 회수라는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American Eagle Outfitters, Eileen Fisher, Levi Strauss & Co., Neiman Marcus 등의 패션업체 역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Tschorn, 2015). 이에 따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의류처분행동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의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 촉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ianchi & Birtwistle, 2010; Kang, 2013; Lee & Lee, 2016; Park & Oh, 2005).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의 정도는 소비자의 의류 관련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패션소비자를 구분하는 주요 성향들인 패션혁신성 및 패션관여도와 패션제품의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의류제품의 재활용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e.g., Bianchi & Birtwistle, 2010; Lang et al., 2013). 최근에는 사회책임적 소비행동의 일환으로 패션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의류제품의 재활용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재활용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의류소비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의류처분행동과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 관련 성향에 따른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패션성향 및 패션제품의 소비행동에 있어 남녀 소비자의 차이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으며(Szczepaniak, 2015), 성별은 의류재활용 태도 및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Park, 2016). 최근에는 친환경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행동에 있어서도 성별의 유의한 영향력이 밝혀지고 있다(Workman et al., 2017). 특히 의류제품의 처분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의류재활용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특성 중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의류제품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행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성향에 따른 의류재활용 태도에 있어서 남녀소비자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패션업체들의 사회, 환경적 책임의식 향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의류제품 재활용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류재활용 방법
        의류제품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의류 및 섬유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없어 고형 폐기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은 약 5% 미만이다(Hawley, 2006). 대부분의 의류제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다시 입을 수 있는 의류제품은 중고시장을 통해 유통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재착용될 수 있으며, 다시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의류제품은 재활용 컬렉션 등을 통해 다른 의류 및 생활 관련 제품으로 재사용될 수 있고, 재사용도 불가능한 의류제품은 원사로 재활용되거나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일반재활용 쓰레기(유리, 종이, 플라스틱)의 분리수거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의류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Lee & Lee, 2016).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류재활용 수거함을 통해 사장의복을 처분하거나, 의류재활용 수거함이 집 근처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제품을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의류제품의 상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소비자의 인식 확립과, 소비자의 의류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의 제공이 중요한 것이다.

        의류 재활용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제품 처분 방법을 크게 ‘그대로 보관’, ‘쓰레기로 처분’, ‘재판매’, ‘수선 및 리폼’, ‘기부’로 구분하여, 의류제품의 처분과 재활용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see Kang, 2013; Kim & Lee, 1997; Laitala, 2014). 예를 들어,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류제품의 폐기로 볼 수 있으며, ‘그대로 보관’은 의류제품의 폐기나 재활용의 어느 쪽으로도 분류될 수 없다. 즉,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와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판매, 수선 및 리폼, 기부의 세 가지 방법이 명확한 의류재활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Kim et al.(1998), Lee and Lee(2016), Roh and Kim(2002)의 연구에서는 의류재활용 방법을 재판매, 수선, 기부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 세 가지 재활용 방법은 패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제고가 강조되는 부분으로(Lee & Lee, 2016), 소비자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류재활용에 더 호의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Cruz-Cárdenas et al., 2017; Park, 2016). 영국, 중국, 한국의 20대에서 5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행동 및 태도가 의류재활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Park(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의류재활용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온 패션제품의 소비행동에 대한 남녀 소비자의 차이로부터(O’Cass, 2004; Szczepaniak, 2015) 제품소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의류제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류재활용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의류제품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책임적인 친환경적 소비 행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Cha & Kim, 2014).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친환경적 태도 및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의 남녀 소비자의 차이는 의류재활용에 대한 남녀 소비자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Gifford & Nilsson, 2014; Workman et al., 2017).

      

      
        2.2. 패션혁신성
        패션혁신성은 다양한 의복 관련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비자의 패션 관련 행동의 분석에 있어 패션혁신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이 다수의 일반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Goldsmith et al., 1999). 패션혁신성은 새로운 패션제품을 상대적으로 빨리 알아차리고 구매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개인의 혁신성향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를 크게 다섯 분류(혁신자, 초기 채택자, 초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혁신 지체자)로 나누어 설명한 Rogers(2010)의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으로부터 파생되어 설명되는 개념이다. 패션혁신자와 패션 초기 채택자는 패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Schiffman et al., 2013). 이에 반해, 패션 후기 대다수와 패션 혁신 지체자는 의류제품이 실용적인지, 유행을 타지 않아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지, 오래 착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더 관심이 높다(Birtwistle & Moore, 2007). 새로운, 그리고 트렌디한 패션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사장의복의 증가로 이어진다.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몇 번의 착용 후에 최신 트렌드에 뒤쳐진다고 판단되어지는 의류제품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처분하기 때문이다(McNiell & Moore, 2015). 특히 이러한 특성은 패스트 패션의 트렌드와 맞물려 의류제품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예, 패션혁신 지체자)과는 대조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예, 패션혁신자)들은 더 많은 의류제품을 더 자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의류제품의 사용기간도 짧은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Birtwistle & Moore, 2007). 개인의 특성과 의류처분 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한 Lang et al.(2013)은 소비자의 패션트렌드 민감성과 쇼핑 빈도는 의류제품의 처분 빈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의류제품의 처분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패션혁신성과 의류제품의 재활용 태도나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Bianchi and Birtwistle(2010)은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소비자의 패션혁신성이 세 가지의 의류제품 재활용 행동(재판매, 가족이나 친구에게 줌, 기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패션혁신자들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제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는 경향이 강했으며, 스코틀랜드 소비자들의 패션혁신성은 의류제품의 재활용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패션혁신성과 의류재활용 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2.3. 패션관여도
        패션관여도는 패션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반적인 상황(예, 패션에 대한 인식,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하며(Razzaq et al., 2018),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란 패션과 패션제품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말한다(Engel et al., 2005). 패션혁신성과 더불어 패션관여도는 소비자의 패션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요 패션성향이다(Kinley et al., 2010).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더 긴 쇼핑시간을 보내며, 제품관련 광고에 보다 수용적이고(Josiam et al., 2005), 자신의 제품 구매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O’Cass, 2004). 또한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낮은 패션관여도의 소비자보다 더 많은 패션제품을 구매하고,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며, 패션트렌드에 더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다(Seo et al., 2001; Shim & Kotsiopulos, 1992).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의류제품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인의 의류제품 소비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는 제품의 구매, 착용 및 사용, 처분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가 포함된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위반 여부에서부터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세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제품이 처분된 후의 과정까지 높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패션관여도는 이러한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Razzaq et al.(2018)의 최근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패션관여도와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소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O’Cass(2004)는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패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소비행동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보다 사회책임적 패션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Razzaq et al.,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의류제품과 패션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류제품의 처분 과정인 재활용에도 관심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소비자의 의류재활용 행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세부적인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의류재활용 태도와의 관계 고찰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들의 패션혁신성 및 패션관여도와 의류재활용 태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특히 남녀 소비자를 구분하여 그 관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안한다.

        연구문제 1. 재판매, 리폼, 기부의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남녀 소비자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에 따른 20~30대 소비자의 의류재활용 태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세 가지의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소비자의 차이를 알아본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션제품에 대해 다른 나이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젊은 소비자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새로운 패션제품의 높은 수요는 의류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처분하게 되는 의류제품의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게 자리잡은 패스트 패션 트렌드는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의류제품을 쉽게 처분하는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설문지의 수집은 마켓리서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패널 중 20~30대 성인 남녀를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남녀 소비자의 패션성향 및 의류재활용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본의 남녀 구성비율을 조절하여 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수집된 총 28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4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류제품구매행동, 패션성향, 의류재활용 태도가 포함되었다. 설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패션혁신성의 측정은 Goldsmith and Hofacker(1991)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패션관여도는 O'Cass(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5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의류재활용 태도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태도 측정도구를 참고하였으며, 세 가지 재활용방법에 대한 응답자의 우호적인 태도 정도를 각 4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패션혁신성, 패션관여도, 의류재활용 태도의 측정은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의류제품 구매행동의 조사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류제품 구매횟수와 월평균 의류제품 지출비가 측정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정의 월평균 수입, 직업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의류 구매 행동
        총 281명의 유효 표본은 남성 응답자가 48%, 여성 응답자가 52%를 차지하였으며, 20대가 50.5%, 30대가 49.5%를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응답자의 92.6%와 여성 응답자의 91.8%가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중 5.5%, 100~200만 원 미만이 9.3%, 200~300만 원 미만이 23.1%, 300~500만 원 미만이 28.8%, 500~1,000만 원 미만이 29.5%, 1,000만 원 이상이 4.3%를 차지하였다. 직업군에 있어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에서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남성: 38.5%, 여성: 44.5%), 무직과 기타(남성: 27.4%, 여성: 31.5%), 전문직(남성: 10.4%, 여성:11.6%) 또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의류구매행동에 있어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 지난 1년 간 의류제품의 구매 횟수가 4~10회 구매(남성: 47.4%, 여성: 37.7%)와 11~20회 구매(남성: 25.2%, 여성: 2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연 21회 이상 구매가 10.3%인 반면, 여성 응답자의 26.0%가 연 21회 이상 의류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의류제품 월평균 지출액은 1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고(40.2%), 10~20만 원 미만(31.3%), 20~30만 원 미만(17.8%), 30~60만 원 미만(7.5%), 1백만 원 이상(2.1%), 60~100만 원 미만(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4.2. 주요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평가
        패션혁신성(5문항), 패션관여도(5문항), 의류재활용 태도(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한 각 4문항)의 측정도구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5). 요인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수에 대해 단일차원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적재치, 고유값, 설명력은 패션혁신성(factor loadings=.90~.94; eigenvalue=4.26; total variance=85.15%), 패션관여도(factor loadings=.92~.93; eigenvalue=4.26; total variance=85.09%), 재판매(factor loadings=.87~.92; eigenvalue=3.18; total variance=79.46%), 리폼(factor loadings=.85~.90; eigenvalue=3.10; total variance=77.54%), 기부(factor loadings=.87~.93; eigenvalue=3.27; total variance=81.70%)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6(패션혁신성), .96(패션관여도), .91(재판매), .90(리폼), .92(기부)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fashion innovativeness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Cronbach’s α
            

          
          
            	In general, I am among the fir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buy a new fashion product when it appears.
            	.92
            	4.26 (85.15%)
            	.96
          

          
            	If I heard that a new fashion product was available in the store, I would be interested enough to buy it.
            	.92
          

          
            	Compared to my friends I own a lot of new fashion products.
            	.93
          

          
            	In general, I am the fir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know the latest fashion trends.
            	.94
          

          
            	I know the new and trendy fashion products before other people do.
            	.9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fashion involvement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means a lot to me.
            	.93
            	4.26 (85.09%)
            	.96
          

          
            	Fashion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92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92
          

          
            	Fashion is important for me.
            	.92
          

          
            	I think about fashion a lot.
            	.92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attitudes toward apparel resale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Cronbach’s α
            

          
          
            	Apparel recycle through resale is good.
            	.87
            	3.18 (79.46%)
            	.91
          

          
            	Apparel recycle through resale is rewarding.
            	.91
          

          
            	Apparel recycle through resale is pleasant.
            	.87
          

          
            	Apparel recycle through resale is meaningful.
            	.92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attitudes toward apparel reform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Cronbach’s α
            

          
          
            	Apparel recycle through reform is good.
            	.88
            	3.10 (77.54%)
            	.90
          

          
            	Apparel recycle through reform is rewarding.
            	.89
          

          
            	Apparel recycle through reform is pleasant.
            	.85
          

          
            	Apparel recycle through reform is meaningful.
            	.90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attitudes toward apparel donation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Cronbach’s α
            

          
          
            	Apparel recycle through donation is good.
            	.91
            	3.27 (81.70%)
            	.92
          

          
            	Apparel recycle through donation is rewarding.
            	.91
          

          
            	Apparel recycle through donation is pleasant.
            	.87
          

          
            	Apparel recycle through donation is meaningful.
            	.93
          

        

        

      

      
        4.3. 의류재활용 태도에 대한 남녀 소비자의 차이
        세 가지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있어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1, Table 6). 분석결과,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재판매와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에 대해서는 남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들은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해 남성 소비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t(279)=-3.15, p<.01), 다른 두 가지 의류재활용 방법(재판매와 리폼)에 대해서는 남성 소비자들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재판매: t(279)=-1.37, p=.17; 리폼: t(279)=-1.36, p=.18).

        
          Table 6. 
				
          

          
            Results of t-test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by gender
          
          

        

        
          
            
              	
              	Gender
              	95% CI for Mean Difference
              	
                t
              
              	
                df
              
            

            
              	Male (n=135)
              	Female (n=146)
            

            
              	M
              	SD
              	M
              	SD
            

          
          
            	Resale attitude
            	5.02
            	.95
            	5.19
            	1.03
            	-.40, .07
            	-1.37
            	279
          

          
            	Reform attitude
            	5.06
            	.93
            	5.21
            	.96
            	-.37, .07
            	-1.36
            	279
          

          
            	Donation attitude
            	5.28
            	.96
            	5.65
            	.97
            	-.59, -.14
            	-3.15**
            	279
          

        

        
          
            **p<.01
          

        

        

      

      
        4.4. 패션혁신성과 관여도에 따른 남녀 소비자의 의류재활용 태도
        연구문제 2와 3의 검증을 위해 소비자 패션성향이 각각의 의류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해 알아보았다. 남녀 소비자 집단에 대해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를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이들과 종속변수인 세 가지 의류재활용 방법(재판매, 리폼, 기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6개의 회귀분석모델이 분석되었다.

        재판매를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 패션성향 중 패션관여도가 남성 소비자의 재활용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 p<.001; Table 7). 이에 반해, 패션관여도는 여성 소비자의 재판매를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혁신성은 남녀 소비자 집단 모두에게서 그들의 재판매를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Table 8),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의 수준은 남성 소비자의 재활용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소비자의 경우, 패션혁신성이 낮을수록(β=-.37, p<.01), 그리고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β=.65, p<.001) 의류재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의 경우에는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 수준은 그들의 의류재활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패션관여도가 남녀 소비자의 재활용 태도 형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성 소비자: β=.46, p<.001, 여성 소비자: β=.38, p<.01; Table 9). 또한,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션혁신성이 낮은 남성 소비자일수록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p<.05).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predicting attitudes Toward resale
          
          

        

        
          
            
              	Variables
              	Male
              	Female
            

            
              	β
              	SE β
              	β
              	β
              	SE β
              	β
            

          
          
            	Fashion Innovativeness
            	-.13
            	.08
            	-.18
            	.06
            	.09
            	.09
          

          
            	Fashion Involvement
            	.48
            	.08
            	.65***
            	.13
            	.10
            	.15
          

          
            	
              R
              2
            
            	.27
            	.04
          

          
            	
              F
            
            	25.32***
            	3.79*
          

        

        
          
            *p<.05, ***p<.001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predicting attitudes toward reform
          
          

        

        
          
            
              	Variables
              	Male
              	Female
            

            
              	β
              	SE β
              	β
              	β
              	SE β
              	β
            

          
          
            	Fashion Innovativeness
            	-.25
            	.08
            	-.37**
            	-.00
            	.08
            	-.00
          

          
            	Fashion Involvement
            	.47
            	.09
            	.65***
            	.13
            	.09
            	.17
          

          
            	
              R
              2
            
            	.19
            	.02
          

          
            	
              F
            
            	16.58***
            	2.09
          

        

        
          
            **p<.01, ***p<.001
          

        

        

        
          Table 9.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predicting attitudes toward donation
          
          

        

        
          
            
              	Variables
              	Male
              	Female
            

            
              	β
              	SE β
              	β
              	β
              	SE β
              	β
            

          
          
            	Fashion Innovativeness
            	-.18
            	.09
            	-.25*
            	-.16
            	.08
            	-.23
          

          
            	Fashion Involvement
            	.35
            	.09
            	.46***
            	.29
            	.09
            	.38**
          

          
            	
              R
              2
            
            	.09
            	.05
          

          
            	
              F
            
            	7.89**
            	5.09**
          

        

        
          
            *p<.05, **p<.01, ***p<.001
          

        

        

      

    

    

  
    
      5. 결 론
      패스트 패션의 등장으로 인한 패션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는 결과적으로 의류제품 폐기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과 소비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의류제품의 수명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의류제품의 처분 및 폐기에 있어서의 사회책임적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와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도 의류제품의 재활용 관련 분야는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등의 분야에 비교하여 간과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의류제품 재활용 방법에 집중하여,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의류 관련 행동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패션성향인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 있어 남녀 소비자 집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의류재활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16). 이에 반해, 의류재활용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결과를 밝혔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세 가지의 재판매, 리폼, 기부를 통한 의류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성 소비자가 남성 소비자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부를 통한 재활용 방법을 제외하고는 남녀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태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재활용 방법 중에서는 기부에 대한 남녀 소비자의 태도가 가장 호의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재활용 방법에 대해 높은 평균이 확인되었다. 즉, 20~30대 성인 남녀 소비자는 의류제품의 재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제품의 재활용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현실적인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Lee & Lee, 2016).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가 확립된다면 우리 사회의 의류제품 재활용의 높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소비자의 패션성향인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패션혁신성보다 패션관여도가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소비자의 경우, 패션혁신성은 세 가지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패션관여도는 여성 소비자의 기부를 통한 재활용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소비자의 패션혁신성은 그들의 재활용 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Lang et al.(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 소비자의 패션혁신성은 재판매나 기부를 통한 재활용 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힌 Bianchi and Birtwistle(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반해, 남성 소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혁신성이 높을수록 ‘리폼’과 ‘기부’를 통한 재활용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남과는 다른 패션을 선호하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재판매나 기부를 통해 자신의 옷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재활용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패션관여도가 높은 남성, 즉 패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소비자는 ‘재판매’, ‘리폼’, ‘기부’의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의류재활용 태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활용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환경적 패션제품의 소비에 미치는 패션성향의 영향력을 20~30대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찰한 Razzaq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류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패션관여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특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Razzaq et al.(2018)은 패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한 선호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션의 중요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의 구매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Wesley et al., 2006).

      본 연구는 남성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재활용 태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첫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패션성향이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소비자 보다는 남성 소비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 있어 패션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남성보다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성 소비자의 패션혁신성과 재활용 태도와의 부정적 관계는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패션혁신성이 높은 남성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 보다 더 많은 양의 패션제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처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패션혁신성이 높은 남성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남성 소비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까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나와 같은 패션을 다른 사람이 착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재활용 되지 않은 의류제품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재활용하지 않고 쓰레기로 처분한 의류제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애초에 단기간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제품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재사용될 만큼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Bianchi & Birtwistle, 2010). 의류제품의 재활용 방법과 환경적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진다면 이는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략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입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아 쓰레기로 처분되는 사장의복은 고형 폐기물로 구분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사실 많은 소비자들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의류제품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Morgan & Birtwistle, 2009), 우리사회에서는 의류재활용 방법을 손쉽게 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류제품의 처분 방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데(Lee & Lee, 2016), 이 경우에도 의류수거함으로 수집된 의류제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류제품은 다시 재활용될 수 있으며, 버려진 의류제품을 재활용하여 탄생한 제품은 새로운 제품수명주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경제활동 및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의류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이를 위한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Hawley, 2006). 최근에는 여러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패션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브랜드의 마케터들에게 각 브랜드의 소비자의 패션성향에 따라 의류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한 캠페인 및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의류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Stall-Meadows and Goudeau(2012)는 그들의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패션 브랜드와 기업들, 특히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녀 소비자 모두 기부를 통한 의류제품의 재활용에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e.g., Eileen Fisher and Patagonia)에서는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소비과정인 제품의 처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책임적 소비와 기부된 의류제품의 재활용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우선 의류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회수된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패션관여도가 높은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버려진 의류제품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기부뿐만 아니라 재판매와 수선을 통한 의류제품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 참여자의 특성 및 편의표본추출법의 모집 방법으로 인해 그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20~30대 이외의 연령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소비자들은 젊은 소비자들보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제품을 버리지 않고 더 오래 소장하며, 처분할 때에는 재사용이나 기부 등의 재활용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anchi & Birtwistle, 2011; Shim, 1995).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의류제품 재활용 태도를 고찰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재활용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패션성향(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 이외의 소비자 특성들을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개인의 의류재활용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류제품 재활용에 대한 이전 경험 및 일반적인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태도를 고려한 연구는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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